
 

보 도 자 료

배포일자
2023년 2월 23일(목)

총 2매

담당
부서

보건의료정책과 담당자
∙ 응급의료팀장 박은영 ☎440-3251
∙ 담 당 자 장유정 ☎440-3253

사진(이미지) ▣ 없음  □ 있음 참고자료 ▣ 없음  □ 있음  

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인천시, 응급처치 교육 수행기관 4개소로 확대 운영 
- 3개→4개 기관으로 확대 … 기관 당 관할 지역 줄어 교육효과 증대 기대  -

- 심폐소생술, 응급상황 대처요령 등 교육, 각종 체험부스 운영 예정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시민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‘2023년 심폐

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·홍보사업’수행기관을 3개소에서 4개소로 

확대한다고 밝혔다. 지난해 이태원 참사로 응급처치 교육의 중요성이 

강조되고 심폐소생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된 데에 따른 결정이다.

응급처치 교육·홍보사업은 응급처치 요령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통

해 응급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보건안전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

사업이다. 2019년부터 3개 기관이 10개 군·구를 관할해 운영되고 있

는데, 지난해 총 9,574명의 시민들이 교육을 받았다.

시는 더욱 많은 시민들에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

해 올해부터는 4개 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. 기존 3개 기관이 사업

을 수행할 때는 기관 당 3~4개 군·구를 관할했지만, 4개 기관으로 

늘어나면 기관 당 약 2개 군·구를 담당하게 된다.



※ 응급처치 교육·홍보 수행기관

구분 2022년 2023년

권 역

○ 3개 기관

- 1권역 : 옹진군, 중구, 동구, 미추홀구

- 2권역 : 연수구, 남동구, 부평구

- 3권역 : 강화군, 계양구, 서구

○ 4개 기관
- 1권역 : 좌동
- 2권역 : 부평구, 계양구
- 3권역 : 강화군, 서구
- 4권역 : 연수구, 남동구(추가)

수행기관은 기본교육으로 법정교육 의무대상자 및 일반 시민을 대상

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, 심폐소생술(CPR) 시행법, 자동심장

충격기(AED)사용법 등을 교육하게 된다. 

앞서 지난 달 시는 공모를 통해 인하대병원, 인천성모병원, 국제성모

병원 등 3개 기관을 올해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했으며, 나머지 1개 

기관은 재공모를 통해 이달말까지 선정할 예정이다. 교육은 3월부터 

시작할 예정이다.

김석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“수행기관이 관할하는 구역이 줄면 시민

들의 응급처치 교육기회가 확대돼,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대처가 가

능할 것으로 기대된다”며, “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 

시민안전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.”고 말했다.

한편, 시는 기본교육 외에 오는 하반기에는 ‘응급처치 경연대회’도 

개최할 예정이다. 또한, 지역행사 내 체험부스도 추가 운영해 시민들

의 참여기회를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. 지난해 10월 소래포구 해오름

광장에서 ‘심폐소생술, 자동심장충격기 교육체험관’을 시범적으로 

운영해 1,204명이 참여하는 등 시민들의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.

※ 보건복지국 기자간담회 관련 사진은 인천시 홈페이지 11시 이후

   ‘인천시 인터넷방송’(http://tv.incheon.go.kr/) ‘포토인천’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 

http://tv.incheon.go.kr/

